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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성인학습자의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일치성의 

매개효과와 자기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Self-differentiation and Resilience of Adult Learners in a Cyber University: 

The Mediating Effect of Congruence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김요완1, 최정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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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회복탄력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분화, 일치

성, 자기수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는 회복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일치

성은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자기수용은 일치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자기분화가 일치성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자기수용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에 관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국내 한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57명에 대한 자료를 빈도분석, 기

술통계 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고 Hayes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분화는 회

복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일치성은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자기수용은 일치

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자기분화가 일치성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자기수용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밝혔고 한계와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핵심어 : 회복탄력성, 자기분화, 일치성, 자기수용, 성인학습자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silience of adult learners enrolled in cyber universities and the impact of 

self-differentiation, congruence, and self-acceptance on this resilience. The research posits hypotheses that 

self-differentiation predicts resilience, congruence mediates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resilience, and 

self-acceptance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gruence and resilience. Additionally, it suggests that 

the indirec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resilience, mediated by congruence, is regulated by 

self-acceptance. To test these hypotheses, a survey was conducted online with 557 students from a 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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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in Korea, employ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Hayes' bootstrap validation. The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es, indicating that self-differentiation predicts 

resilience, congruence acts as a mediator, and self-acceptance plays a regulatory role. The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cknowledging limitations, and suggest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 : Resilience, Self-Differentiation, Congruence, Self-Acceptance, Adult Learners

1. 서론

가정과 일, 학업을 병행하는 사이버대 성인 학습자의 경우, 스트레스와 어려움에서 잘 회복하고 

버티는 힘이 있어야 가정-일-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 재학생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수

업 운영을 유지해야 하는 학교의 경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 개인의 

자기실현의 측면에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버티고 적응하며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이야말로 성인학

습자에게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이다. 가정-일-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이 학업을 잘 수행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정도, 관리자의 지원, 가정생활과 일에서의 

만족도 향상 등이 학업 수행에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또한 참여동기, 자기효능

감 등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업 성과를 높이는 요인에서 학습지능적인 

측면의 요소, 즉 학습에 관한 가치, 학업 동기, 자기효능감 등에 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의 요소, 예를 들면 회복탄력성(긍정심리학에서의 주요 개념), 자기분화 

수준(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에서의 주요 개념), 자존감(Satir의 경험적 가족치료이론에서의 

주요 개념) 등의 요소에 대해서는 2020년대 이후에서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본 연구는 학업 성과 이전에 학업을 지속하게 하여 성과를 이루게 하는 심리적 요인인 회복탄

력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학습적인 요인의 선행적이고 

심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회복탄력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학

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 대학교 경영자에게, 성인 학습자들이 학업을 잘 수행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회복탄력성(resilience)

회복탄력성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새로운 환경이나 어려움에 관한 적응력, 혹은 버틸 수 

있는 인내력을 말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일시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고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

서, 회복하고 평정심과 인내심, 동기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4]. 가정생활, 직업수행과 함께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업에 대한 동기를 지속하고 학업 부담이

라는 스트레스에 적응하며 인내심을 갖고 학습을 지속하는 데에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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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 differentiation of self)

자기분화는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감정에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

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 자기분화라는 개념은 

Bowen의 다세대가족치료 이론에서의 성숙한 심리상태를 표현한 개념으로서, Satir의 경험적 가족치

료 이론에서의 자존감과 비슷한 개념이다 [7]. 자기분화, 자존감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고 심리적 회복 수준도 높아,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덜 나타난다 [6][8]. 따라서 Bowen 모델

과 Satir 모델에 근거할 때, 자기분화 수준, 자존감 수준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분화는 회복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가 있고, 자존감도 회복탄력

성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9-11].

1.3 일치성(congruence)

일치성은 상담이론에 따라 약간 다르게 정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마음을 언어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나의 입장 취하기(I-position)’라고 

하여 자기의 생각, 감정, 바램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6][12]. Satir의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마음의 요소, 즉 지각, 감정, 기대, 열망 등을 알아차리

고, 이를 대인관계에서 맥락(context)에 맞게 표현할 수 있으며, 영성과 같은 생명의 에너지를 인식

하고 자신이 영성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8]. Roger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는 일

치성을 상담자가 상담 중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일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1.4 자기수용(self acceptance)

자기수용은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Rogers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비판하지 않고 공감적으로 이해할 때 내담자는 수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 무조건적인 수

용(unconditional acceptance)이라고 하였다 [14]. 무조건적인 수용은 비단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행하

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Satir 모델에서는 성장 과정에서의 좌절

된 열망을 타인에게 요구하면서 갈등이 야기되는데, 이를 중단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수용하고 위

로하며 좌절된 열망을 직접 채우는 것을 강조한다 [8].

1.5 회복탄력성의 독립변인으로서의 자기분화와 일치성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 증상발현이 덜 된다는 Bowen

의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에 근거하고 [6], 자기분화 수준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

행연구에 근거하여 [9][10][15],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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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인 회복탄력성의 독립변인으로 자기분화를 가정하였다. 일치적 의사소통과 관련한 일치성은 개

인의 회복탄력성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의 회복탄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독립변인으로 일치성을 가정하였다 [16].

1.6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의 일치성

Bowen은 자기분화 수준이 ‘나의 입장 취하기’와 같은 일치적 의사 표현 행동을 할 때 [6][12], 

Satir는 자존감이 일치적 의사소통을 통해 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8]. Rogers도 일치

성을 통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의 상태가 되어 자기실현 경향성이 극대화되고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14]. 이를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 수준이 회복탄력성의 독립

변인으로 작용할 때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일치성과 같은 일치적 의사소통의 수준을 고려하였다.

1.7 일치성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의 자기수용

Satir는 내면의 요소를 알아차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를 일치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영성적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을 일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8][17], 이때 자기의 내면의 요소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실존적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8]. 따라서 내면의 요소와 영성

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지 여부, 즉 실존적 책임을 갖는 자기수용의 변인이 일치성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가 

일치성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줄 때, 자기수용이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한 가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은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기분화

(self-differentiation)
회복탄력성

(resilience)

일치성

(congruence)

자기수용

(self-acceptanc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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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기분화는 회복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둘째, 일치성은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자기수용은 일치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넷째, 자기분화가 일치성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자기수용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측정도구

2.1.1 자기분화

자기분화 척도는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활용하였다 [18]. 본 척도는 개발과 타당성 검증 시에

는 Cronbach’s α는 .89, 5개 하위영역에서의 Cronbach’s α는 .69~.84였다 [18].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3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반응 .86, 자기입장 .79, 타인과의 융합 .84, 정서적 단절 

.72, 정서적 융합 .85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표 1]은 자기분화 측정도구의 문

항구성과 신뢰도에 관한 설명을 표시한 표이다.

  [표 1] 자기분화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Table 1] Item Construction and Reliability of the Self-Differentiation Measurement

차원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심리내적 정서적 반응* 1, 5, 10, 15, 20, 22, 27, 30, 35 9 .86

자기입장 4, 8, 13, 18, 25, 29, 33, 38 8 .79

대인관계 타인과의 융합* 3, 7, 12, 17, 24, 32, 37 7 .84

정서적 단절* 9, 14, 19, 26, 34 5 .72

심리내적+대인관계 정서적 융합* 2, 6, 11, 16, 21, 23, 28, 31, 36 9 .85

전체 38 .93

* 역채점 영역

2.1.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간이 회복탄력성 척도’를 번안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19][20].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2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측정도구의 

Cronbach’s α=.85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표 2]는 회복탄력성 측정도구의 문

항구성과 신뢰도를 표시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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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회복탄력성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Table 2] Item Construction and Reliability of the Resilience Measurement

변수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회복탄력성 1, 2*, 3, 4*, 5, 6* 6 .89

* 역채점 문항

2.1.3 일치성

일치성은 Satir의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에 근거한 ‘일치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17]. 일치성 척도

는 3개의 하위요인, 즉,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리 내적 차원, 타인에게 일치적으로 표현하려는 대인

간 차원, 영성과 생명력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영성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원척도에서는 Cronbach’s 

α가 전체에서는 .88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심리 내적 차원 .83, 대인간 차원 .73, 영성 차원은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치성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전체적으로는 .91로 나타났다. 하

위영역에서는 대인간 차원 .84, 심리내적 차원 .88, 영성 차원은 .86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

는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3]은 일치성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를 표시한 표이다.

  [표 3] 일치성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Table 3] Item Construction and Reliability of the Congruence Measurement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대인간 차원* 1, 2, 3, 4, 5, 13, 14, 21 8 .84

심리내적차원 7, 8, 9, 10, 15, 16, 19, 20, 22, 24, 26, 27 12 .88

영성차원 6, 11, 12, 17, 18, 23, 25, 28, 29, 30 10 .86

전체 30 .91

* 역채점 영역

2.1.4 자기수용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를 활용하였다 [21][22]. 원척도는 

Cronbach’s α=.85였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 측정도구의 Cronbach’s α=.85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표 4]는 자기수용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를 표시한 표이다.

  [표 4] 자기수용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Table 4] Item Construction and Reliability of the Self-acceptance Measurement

변수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수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85

* 역채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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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계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파악하였고, 둘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셋째,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 변

수간 상관성을 파악하였으며, 넷째,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해 [24], 자기분화가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일치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일치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검증하였다. SPSS PROCESS Macro 

Model 4(매개효과 모형)와 Model 14(조절된 매개효과 모형)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v4.0과 IBM SPSS 25를 활용,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국내 한 사이버대학 재학생 6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불성실 응답 자료를 삭제하여 557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5]는 연구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인 일반적 특성을 기술한 표이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38 24.8

여 419 75.2

연령

만 20세 미만 4 0.7

만 20~29세 101 18.1

만 30~39세 120 21.5

만 40~49세 181 32.5

만 50~59세 132 23.7

만 60세 이상 19 3.4

학력

고졸 이하 188 33.8

전문대졸 163 29.3

대졸 160 28.7

대학원졸 46 8.3

거주지

서울 128 23.0

수도권 도시 194 34.8

지방 도시 212 38.1

기타 23 4.1

전체 5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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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술통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자기분화는 1~5점 척도로 측

정하였고, 자기분화 전체 평균은 2.69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정서적 반응 3.05, 자기입장 

2.75, 타인과의 융합 2.88, 정서적 단절 2.96, 정서적 융합은 1.98로 나타났다. 일치성은 1~5점 척도

로 측정하였고, 일치성 전체 평균은 평균 3.72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으로 대인간 차원 3.49, 심리내

적 차원 3.92, 영성 차원은 3.68이었다. 자기수용은 1~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단일차원으로 평균 

4.87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도 1~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단일차원으로 평균 4.79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을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0.55~0.27, 첨

도는 -0.70~0.62를 보였다. 일반적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결과로,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절대값 7 미만을 보는데 [23], 본 연구에서는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보았다. [표 6]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표시한 표이다.

  [표 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변수 가능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자기분화 1~5 2.69 0.76 -0.05 -0.25

  1-1. 정서적 반응 1~5 3.05 0.97 -0.25 -0.49

  1-2. 자기입장 1~5 2.75 0.79 -0.25 0.62

  1-3. 타인과의 융합 1~5 2.88 1.02 -0.24 -0.40

  1-4. 정서적 단절 1~5 2.96 1.13 -0.22 -0.70

  1-5. 정서적 융합 1~5 1.98 0.96 0.27 -0.38

2. 일치성 1~5 3.72 0.55 -0.36 0.19

  2-1. 대인간 차원 1~5 3.49 0.79 -0.22 -0.54

  2-2. 심리내적 차원 1~5 3.92 0.59 -0.50 0.60

  2-3. 영성 차원 1~5 3.68 0.73 -0.40 0.01

3. 자기수용 1~7 4.87 0.97 -0.46 0.27

4. 회복탄력성 1~7 4.79 1.33 -0.55 -0.21

3.3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주요 변수 간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자기분

화와 일치성(r=.60, p<.001), 자기분화와 자기수용(r=.67, p<.001),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r=.64, 

p<.001), 일치성과 자기수용(r=.67, p<.001), 일치성과 회복탄력성(r=.54, p<.001), 자기수용과 회복탄력

성(r=.52, p<.001)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표

시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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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Key Variables

변수 1 1-1 1-2 1-3 1-4 1-5 2 2-1 2-2 2-3 3 4

1. 자기분화 1

  1-1. 정서적 반응 .82*** 1

  1-2. 자기입장 .68*** .44*** 1

  1-3. 타인과의 융합 .85*** .62*** .52*** 1

  1-4. 정서적 단절 .67*** .49*** .24*** .47*** 1

  1-5. 정서적 융합 .86*** .58*** .49*** .69*** .52*** 1

2. 일치성 .60*** .52*** .53*** .51*** .39*** .42*** 1

  2-1. 대인간 차원 .71*** .57*** .52*** .60*** .56*** .55*** .73*** 1

  2-2. 심리내적 차원 .56*** .51*** .55*** .46*** .31*** .37*** .89*** .57*** 1

  2-3. 영성 차원 .22*** .20*** .23*** .20*** .11** .12** .78*** .26*** .56*** 1

3. 자기수용 .67*** .48*** .49*** .63*** .44*** .57*** .67*** .56*** .61*** .45*** 1

4. 회복탄력성 .64*** .48*** .52*** .49*** .50*** .55*** .54*** .59*** .52*** .21*** .52*** 1

** p<.05, *** p<.001

3.4 변수 간 영향 관계

본 연구에서는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여 [24],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일치성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 관계에서 자기수

용이 조절된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매개효과 모형)와 Model 14(조절된 매개효과 모형)를 활용하였는데, 부

트스트랩 검증 시 표본수는 5,000, 신뢰수준 95%로 하여 검증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자기분화는 매개변수인 일치성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60, p<.001). 즉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일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분

화는 회복탄력성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50, p<.001), 일치성도 회복탄

력성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 p<.001). 즉 자기분화와 일치성 수준

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자기수용, 일치성과 자기수용의 상

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치성과 자기수용의 상

호작용 항은 유의하게 부적 결과를 보여(β=-.12, p<.001), 일치성과 회복탄력성 사이에서 자기수용

은 조절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일치성에 의해 회복탄력성이 증가하는 정도는 

자기수용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8]은 주요 변수 간 영향 관계를 표시한 표이다.

자기수용 수준이 낮은 경우는 일치성에 의해 회복탄력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

기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는 일치성에 의해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변동하는 것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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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2]는 일치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를 표시한 그림이다.

  [표 8] 주요 변수 간 영향 관계

  [Table 8] Influence Relationships between Key Variables

경로 B SE β t p R2 F

자기분화 → 일치성 .44 .02 .60 17.81*** .000 .36 317.18***

자기분화 → 회복탄력성 .88 .07 .50 12.68*** .000
.45 225.70***

일치성 → 회복탄력성 .57 .10 .24 5.95*** .000

자기분화 → 회복탄력성 .84 .08 .48 10.98*** .000

.46 119.51***
일치성(A) → 회복탄력성 .45 .11 .18 4.18*** .000

자기수용(B) → 회복탄력성 .06 .07 .05 0.99 .320

A×B → 회복탄력성 -.23 .06 -.12 -3.64*** .000

*** p<.001

[그림 2] 일치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Fig. 2]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gruence and Resilience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를 보면, 자기분화가 일치성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

기는 0.250으로 나타났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0.149~0.352여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자기분화가 일치성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가 자기수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건부적인 간접효과를 확인한

바, 자기수용이 평균-표준편차 수준으로 낮은 경우에는 간접효과 크기가 0.292를 보였고, 자기수용

이 평균 수준을 보인 경우는 간접효과 크기가 0.196를 보였다. 또한, 자기수용이 평균+표준편차 수

준으로 높은 경우에는 간접효과 크기가 0.100을 보여, 자기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간접효과 크기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볼 때도,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0.099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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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의 95% 신뢰구간이 -0.152 ~ -0.041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보았다. [표 9]는 자기수용 변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표시한 표이다.

  [표 9] 자기수용 변인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Table 9] Bootstrap Test Results fo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Variables

구분 Effect SE 95% LLCI 95% ULCI

전체 간접효과 0.250 0.052 0.149 0.352

자기

수용

Mean-SD(저) 0.292 0.060 0.171 0.410

Mean(중) 0.196 0.051 0.097 0.298

Mean+SD(고) 0.100 0.056 -0.008 0.210

Index of moderated mediation=-0.099, SE=0.028, 95% CI=-0.152~-0.041

이와 같이, 자기분화는 회복탄력성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치성은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은 

일치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변인으로서 유의하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그리고 자기분화가 일치성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자기수용에 의해 조절

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설 1~4는 모두 채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분화, 일치성, 자기수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자기분화는 회복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일치성은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자기수용은 일치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자기분화가 일치성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자기수용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분화 수준이 일치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자기수용은 일치성과 회복탄력성 사이를 조절한다는 이론적인 개념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분화와 일치성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9][10], 자기분화 수준이 ‘나의 입장 취하기(I-position)’와 같은 일치적

인 행동을 통해 심리적으로 성숙한 단계인 회복탄력성이 높은 수준을 이룬다는 Bowen 모델의 경

험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을 뒷받침한다 [6][12].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적 의사소통을 하는 일

치성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수용에 의해 더 크게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Satir 

모델의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을 뒷받침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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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터 어렸을 적부터 영향을 받아 마치 생득적인 것처럼 주어진 자기분화는 자기 마음의 요

소를 알아차리고 일치적인 의사소통하는 일치성을 거치면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일치

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의 요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수용의 수준에 따라 회

복탄력성 경험의 수준을 조절하여, 회복탄력성의 효과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자기분화 수준은 원가족에게서 주어지는 변인이지만, 일치적 의사소통을 거치면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회복탄력성을 높여, 일-가정-학업을 잘 병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치적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학교 측에서는 자기 마

음의 요소를 공부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심리교육, 상담과 관련한 기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기 마음의 요소, 예를 들면, 감정과 지각, 바램(기대와 열망) 등을 알아차리고, ‘나-

전달법(I-message)’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과 코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업 내

에서의 토론을 통해 자기 생각 등을 표현해 보는 것도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일치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수용이 조절하는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를 수용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일치성의 효과를 높이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기수용이라는 것은 행동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생각, 감정, 바램, 존

재 등을 수용하는 것이다 [14]. 이러한 자기수용은 일상의 관계에서는 경험되기 어려운 관계이다. 

전문가로부터 훈련된 동료 상담가(또래 상담가, peer counselor)의 동료 상담을 통해 동기, 선, 후배 

간 마음을 이야기하고 공감받으면서 자기수용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대학교에서 활성

화 되고 있는 선-후배간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에서 동료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들 간 경청과 공감을 통한 동료 상담이 진행되어 서로 간에 자기수용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상담 전문가에 의한 집단상담이나 개인상담을 통해서도 자기수용을 경험할 수 있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한 온라인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5

백 명 이상의 표집으로 일반화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다른 온라인 대학 재학생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적용 대상에 대한 일반화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의 다른 온라인 대학 재학생까지 포함하여 동일한 

주제로 설문조사하여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가 온라인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 온라인 대학 재학생

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적용 대상에 대한 일반화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론적, 경험적인 개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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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더 부각되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자인 온라인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다양할 

수 있도록 연령층 등을 고려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하는 것을 후속 연구로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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